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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3 year-old black goat was presented to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for diagnosis in June, 
2017. She was intaken feed with Rhododendron schlippenbachii the day before death. The clinical signs 
included loss of appetite, lethargy, hypersalivation, astasia, yelling. At necropsy, foamy discharge were 
observed in the airway. Histologically, foreign body, eosinphil and macrophges was observed in alveolar 
lumen of lung. Grayanotoxin derived from Rhododendrons was detected in ruminal contents. Based on 
the pathological and toxine examination, we diagnosed this case as grayanotoxin poisoning in a black 
g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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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철쭉(Rhododendron Schlippenbachii)은 진달래과(Eri-
caceae family)에 속하는 식물로 유독성 물질인 그레

이아노톡신(grayanotoxin)이 들어있다(최 등, 2014). 그

레이아노톡신은 안드로메도톡신(andromedotoxin), 아세

틸안드로메돌(acetylandromedol), 로도톡신(rhodotoxin) 

등으로 불리기도 하며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분자

(R1, R2, R3)의 구조에 따라 그레이아노톡신 I, II, III

으로 나뉜다(Gunduz 등, 2008; Qiang 등, 2011; Yilmaz 

등, 2006). 이 톡신들은 화학적, 물리적 역할이 각각 

다르지만, 모두 동물에게 독성을 일으키는 유독물질

이다(Yilmaz 등, 2006). 그레이아노톡신 I은 꽃, 잎 및 

꿀에 주로 있으며 뇌와 심장에서 나트륨 이온의 유입

을 증가시킨다. 그레이아노톡신 II는 나무와 잎에 주

로 포함되어 있으며, 그레이아노톡신 III은 골격근에

서 주로 탈분극을 지속시킨다(Yilmaz 등, 2006; Onat 

등, 1991). 이 중 그레이아노톡신 I과 III은 주로 독성을 

일으키는 유사체로 많은 보고가 되어있으며, 특히 그

레이아노톡신 III이 가장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Demir 등, 2011). 

  그레이아노톡신은 세포막에 존재하는 나트륨 이온

통로의 Group II에 결합하여 이 통로의 비활성 상태

를 막고, 세포막의 나트륨 투과성을 증가시켜 근육과 

신경세포 같은 흥분성 세포들은 탈 분극화된 상태로 

유지된다(Jansen 등, 2012). 그 결과 심장에서는 심근

세포의 재분극이 억제되고 탈분극 상태가 유지되어 

심혈관계 이상으로 서맥, 저혈압, 심하면 부정맥까지 

유발할 수 있다(Ohgaki 등, 1988; Puschner 등, 2001). 

그레이아노톡신 중독증은 사람에서는 약하지만, 동물

에게는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Jansen 등, 2012). 동물



278 김지현ㆍ정지열ㆍ최은진ㆍ신은경ㆍ정지연ㆍ이경현ㆍ김선춘ㆍ소병재

Korean J Vet Serv, 2017, Vol. 40, No. 4

Fig. 1. Pasture grazing in goat farm (A), Rhododendron schlippenbachii collected from mountain (B), Rhododendron leaves in the goat rumen (C), 
Foreign body pneumonia of lung (D).

에서의 그레이아노톡신 중독증은 철쭉 꽃이나 잎을 

동물에 급여 시에 주로 발생하는데, 처음에 미주신경

을 자극한 후, 나중에 이를 마비시킨다. 섭취 후 3∼

14시간 안에 발증하고 구토와 포말성 유연을 일으키

며 식욕감퇴, 과도한 침 흘림, 호흡의 촉박, 서맥, 복

통, 비틀거림, 허탈, 사지마비, 간헐성 산통 등을 보인

다. 회복이 될 수도 있지만, 치명적인 경우 폐사하기

도 한다(Ajto 등, 2001; Bischoff 등, 2014; Black, 1991).

  소는 철쭉 중독에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양, 염소, 당나귀뿐만 아니라 고양이와 개를 포함한 

가축에서도 중독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Eo와 Kwon, 

2009; Milewaski와 Kahn, 2006). 미국에서는 개와 고

양이가 정원수인 철쭉을 섭취하여 구토, 우울증, 설

사, 식욕부진을 보였던 사례가 보고되었다(Milewaski

와 Kahn, 2006). 국내에서는 실제 철쭉에 의해 중독된 

사례가 드물다. 다만 2∼4세의 면양4두와 1∼4세 재

래 산양 5두가 철쭉을 섭취한 후 식욕 감퇴, 구토, 과

도한 침 흘림, 호흡곤란, 비틀거림 등을 보이며 수일 

후 폐사한 사례가 있었다(Eo와 Kwon, 2009). 그러나 

이전 증례에서는 폐사축의 위 내용물에서 철쭉 가지

를 확인함으로써 철쭉에 포함된 그레이아노톡신이 

독성작용을 일으켰을 것이라고 추정하였을 뿐, 실제

로 중독물질의 성분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본 논문에

서는 최근 발생한 3세령 염소에서 임상증상, 부검 및 

병리학적 소견뿐만 아니라 중독물질 검사를 통해 철

쭉 유래 그레이아노톡신 중독증으로 진단한 사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강원도 횡성군 소재 흑염소 농가에서 사육되던 임

신만삭인 3세령 흑염소가 폐사되어 2017년 6월 7일

에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뢰되었다. 흑염소는 방목사

육 중이었으며(Fig. 1A), 폐사 하루 전에 야산에서 채

취한 철쭉을 급여 받았고(Fig. 1B), 식욕부진, 원기소

실, 포말성 유연, 기립불능, 소리지름 등의 증상을 보

인 후 폐사하여 부검을 실시하였다. 육안적으로 비장

과 악하 림프절의 미약한 종대가 관찰되었다. 기도 

내에는 포말성 내용물이 가득 차 있었고, 폐의 퇴축

불량 및 출혈이 관찰되었다. 심장을 둘러싼 낭에도 

약간의 출혈이 관찰되었으며, 다량의 철쭉이 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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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chromatogram of grayanotoxins II and Grayanotoxin I. 

Fig. 3. The mass spectrum of grayanotoxin I Na+ adduct (A) and 
Grayanotoxin III Na+ adduct (B). 

물에 섞여 있었다(Fig. 1C). 

  병리조직학적 검사를 위하여 조직을 10% 중성 완

충 포르말린에 고정하였다. 일반적인 조직처리 과정

을 거쳐 파라핀에 포매한 후, 4 m 두께로 조직절편

을 제작하여 헤마톡실린-에오신 염색(hematoxylin-eo-

sin stain)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폐 조직에서 이물질

과 함께 호산구와 대식세포가 다수 관찰되었고(Fig. 

1D), 다른 장기에서는 병변은 관찰되지 않았다.

  철쭉이 섞여 있던 위 내용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

원에 의뢰하여, 초고속액체크로마토그라피/사중극자-

비행시간차 질량분석법으로 검사한 결과, 그레이아노

톡신 I과 그레이아노톡신 III 성분이 검출되었다(Fig. 

2, Fig. 3).

고    찰

  식물은 사람과 동물에서 유익할 때 ‘약용’으로 분

류되고, 유해할 때 ‘독성’으로 구분한다. 진달래과 식

물(Ericaceae)에 속하는 철쭉(Rhododendron schilippen-
bachii), 만병초(Rhododendron brachycarpum), 마취목

(Pieris japonica), 칼미아(Kalmia) 등의 식물은 독성물

질인 그레이아노톡신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Ramesh, 2012).

  철쭉에 의해 중독된 소, 양, 염소 등에서의 이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본 증례에서도 흑염소는 철쭉이 

섞인 사료를 섭취한 후 식욕부진, 원기소실, 포말성 

유연, 기립불능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폐사하였다(Eo

와 Kwon, 2009). 염소에서 철쭉에 포함된 그레이아노

톡신에 의해 유도된 병리학적 소견으로 위장관 내 출

혈 및 이물질, 흡인성 폐렴, 신장 세뇨관상피나 간세

포의 괴사 등이 보고되어 있다(Bischoff 등, 2014; 

Puschner 등, 2001). 그러나 이전 사례와 달리 폐에서

만 이물질과 호산성 백혈구가 다수 관찰되었고, 다른 

장기에는 병변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그레이아노

톡신에 의해 식도 및 기관지로 통하는 자율신경섬유

인 미주신경(vagus nerve)이 자극되어 구토와 복통을 

일으킨 것이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폐사한 흑염소가 보인 포말성 유연, 기립불능 등의 

증상은 검출된 그레이아노톡신 I과 III에 의해 유도될 

수 있는 중독 증상과 일치하였다. 철쭉속 식물마다 

그레이아노톡신의 함량이 다르므로 중독량을 결정하

기는 어렵지만, 소가 체중의 0.2%만 섭취해도 중독이 

일어날 수 있으며, 1% 이상 섭취할 시 폐사한다고 보

고되어 있다. 또한 산양의 경우, 체중의 0.01%를 섭

취하면 중독이 일어난다고 보고되어 있다(Eo와 

Kwon, 2009; Jansen 등, 2012). 본 증례의 경우, 안타

깝게도 염소가 급사하여 혈액을 채취하지 못하였고, 

위 내용물 시료가 소량이어서 그레이아노톡신 성분

의 존재 유무만 확인하고 함량을 측정할 수 없었다. 

  그레이아노톡신 중독증에 의한 치사는 섭취량에 

의존하기 때문에 중독된 동물이 모두 죽는 것은 아니

며, 소량을 섭취한 경우에는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도 있다(Beasly, 1999; Eo와 Kwon, 2009; 

Milewaski와 Kahn, 2006). 본 증례의 농가에서 의뢰된 

폐사축과 함께 동거한 염소 2마리도 함께 철쭉이 섞

인 사료를 급여 받았으나 폐사하지는 않았다. 이는 

적은 양의 철쭉을 섭취하였거나, 폐사한 흑염소가 임

신만삭인 상태였기 때문에 그레이아노톡신 중독증에 

더 취약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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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를 통해 가축을 방목 사육하거나 집 밖에서 

반려 동물을 키울 경우에는 독성물질을 함유한 식물

을 급여하지 않거나, 중독성 식물에 접근하지 못하도

록 조치를 취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강원도 횡성군 소재 흑염소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3세령 흑염소가 일시에 철쭉나무를 급여 받고 섭취 

후 폐사하였다. 임상증상 관찰, 병리해부 및 조직학

적 검사와 독성물질 검출시험을 종합하여 철쭉에 들

어 있는 유독 성분인 그레이아노톡신(grayanotoxin)에 

의한 중독증으로 진단하였다. 이러한 중독증을 예방

하기 위해서는 가축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철쭉을 급

여해서는 안되며, 가축이 철쭉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

하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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